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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임원보상보험 500억원 최고
금감원, SK 300억원에 호남 200억원 … 화학기업 100억-200억원 주류

10대 그룹들이 2005년 시행에 들어간 증권집단소송제에 대비한 소송비용 마련 등을 위해 무려 400억원의 보

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단소송제는 내부거래,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상장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횡포를 줄이고 소

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같은 피해를 본 주주들도 똑같은 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대 그룹의 계열 62개 상장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집단소송에 대비해 10대 

그룹이 낸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2005년 총 400억8200만원에 달했고, 보험의 손해배상 보장금액은 1조6581억

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계열 상장기업들은 사업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금융계열 3월 결산법인 6개를 제외하면 68개 

중 62개가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91.17%의 보험 가입률을 기록했다.

그룹별로는 삼성계열 상장기업들의 보험료와 보험금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삼성전자가 보장한도 2000억원인 보험에 가입해 98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해 삼성SDI 24억원(보

장한도 1000억원), 삼성물산 22억5000만원(보장한도 1000억원), 삼성전기 23억원(보장한도 1000억원) 등이다.

LG그룹 계열에서는 LG전자와 LG필립스LCD가 1000억원 상당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해 각각 27억9000만

원과 26억5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10대 그룹 화학기업의 임원배상 책임보험 가입현황

                                                                                (단위: 100만원)

+ 보험료 납입액은 2005년 납입액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밖에 5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계열기업은 삼성중공업(12억2600만원), SK텔레콤(8억4500만원), LG화

학(8억5500만원), LG(8억7000만원), GS건설(5억6000만원), 현대중공업(6억9000만원) 등이다. <저작권자(c)연합뉴

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30>

구  분 회사명 보험료 보상한도 구  분 회사명 보험료 보상한도

삼  성

삼성엔지니어링 158 3,000

L   G

LG화학 855 50,000

삼성정밀화학 130 5,000 LG석유화학 329 20,000

제일모직 250 7,000 LG생활건강 271 20,000

S   K

S  K 444 30,000 LG생명과학 133 10,000

SKC 171 20,000
롯  데

호남석유화학 140 15,000

SK케미칼 102 20,000 KP케미칼 55 15,000

SK가스 27 10,000
한  화

한화석유화학 388 20,000

동신제약 17 5,000 한  화 305 20,000


